
과학적 개념 오개념
․  산은 수용액에서 H+ 이온을 내는 물질이

고, 산의 세기는 이온화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아세트산은 전해질이므로 모두 H+와 

CH3COO-의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 아세트산은 수용액에서 H+는 H+끼리 

CH3COO-는 CH3COO-끼리 모여 있다.

수용액에서의 약산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

분류: 화학, 수용액, 약산

  

1. 수용액에서의 약산에 관한 개념 검사 문항의 예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아세트산(CH3COOH)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① 모두 CH3COOH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② 모두 H+ 이온과 CH3COO-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③ CH3COOH보다 H+이온과 CH3COO-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④ H+와 CH3COO-보다 CH3COOH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⑤ H+는 H+끼리 모여 있고 CH3COO-는 CH3COO-끼리 모여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아는 대로 자세히 적으시오.

2. 수용액에서의 약산에 관한 과학적 개념과 오개념

 



3. 오개념 유형과 그 원인

오개념 유형 원인 분석

ㆍ아세트산은 전해질이므로 모두 H+와 

CH3COO-의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 약산인 아세트산도 강산처럼 모두 이온화

한다고 생각하였다. 

ㆍ아세트산은 수용액에서 H+는 H+끼리 

CH3COO-는 CH3COO-끼리 모여 있다. 
➜ 아세트산이 해리하여 같은 종류의 이온끼

리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 논의

1) 과학적 개념 설명

산은 수용액에서 H+ 이온을 내는 물질이고, 산의 세기는 이온화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액에서 이온화 정도가 5% 이하인 산을 약산이라고 하며, 아세트산, 탄산 등이 있다.

2) 오개념 생성 원인 

노봉오와 송유정(2004)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나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산과 약산의 구분 없이 산이면 무조건 수용액에서 이온화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즉, 교과서 구성에 따라 강산인 염산과 약산인 아세트산의 이온화식을 동시에 

학습하므로 학생들은 약산인 아세트산이 강산처럼 모두 이온화될 것이라는 오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산’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포

괄적으로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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